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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 마련 … 31일부터 조문 가능
- 시청 2층 대회의실에 설치, 31일 11:30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-

- 인천시 사망자 뿐 아니라 전체 사망자 추모, 누구나 조문할 수 있어 -

인천시에도 지난 29일 밤 발생한 핼러윈데이 이태원 사고로 희생된 

분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가 마련됐다.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10월 31일 시청 2층 대회의실에 이태원 사

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, 이날 11시 30분부터 상황이 종료

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앞서, 정부는 30일 이번 사고와 관련해 오는 11월 5일까지 국가애도

기간으로 정하고,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전국 시․도 청사에 합동분향소

를 설치하기로 했다. 이에 따라 시는 전국적인 추모 분위기에 함께 

하고자 시 청사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기로 했다.

이날 유정복 시장과 시 간부공무원들은 분향소를 찾아 사망자들을 애

도했으며, 일반시민들도 자유롭게 조문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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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향소는 31일 11시 30분 조문을 시작해 상황 종료시까지 매일 오전 

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조문객을 맞을 계획이다. 인천시민 사망자뿐만 

아니라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모든 사망자를 추모하고자 하는 분이면 

누구든지 조문할 수 있다.

시에서는 조문객들의 조문 편의를 위해 조문기간 동안에는 청사 출입

카드 발급 없이도 청사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.

최기건 시 총무과장은 “이번 사고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기원하

기 위해 합동분향소를 마련했다”고 말했다. 

※ 관련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 ‘보도자료’에 게시되어 있습니다.


